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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十方方世世界界

산 에

오르는 행위를

수행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자 산악인’이라고 부른다. 산에서 자연

의 이치를 깨닫고 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은 등산(登山)이라는 행위의 위대

성을보여주기에충분하다.

6월 10일, 부산 범어사가 자리 잡은 금정산 기슭에 불자 산악인들

이모였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양춘동) 창립10주년기

념 법회와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

의회원들이찾아온것이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해발 802m). 바위

산이긴 하지만 산길이 험하지 않고, 금샘과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금정산성 등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코스다. 부산불교산악회

(회장 강갑균) 회원들은 일찌감치 등산로 곳곳에 자리 잡았다. 길 안

내와회원들의안전을책임지기위해서다. 

오전9시. 성남불교산악회(회장김인현) 회원40여명이등산을시

작했다. 성남불교산악회는 하루 전인 9일 저녁 성남을 출발해 10일

새벽 통도사에서 새벽 예불을 모신 뒤 바로 금정산 산행에 임했다.

기업임원으로하루24시간도모자랄정도로바쁜김인현회장(유한

킴 벌

리 이사)은“한 달에

한 번 산악인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피로도 풀

리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물을 나

눠 마시기도 하고 흥겨운 노래를 불러주며 힘을 북돋우는 모습에서

회원들간의따뜻한마음이느껴지기때문이다. 

범어사를 출발한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금정산성에 도착했다.

산성누각에 걸린 플래카드와 시원한 약수가 회원들을 기다린다. 땀

흘린 후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그야말로 감로수(甘露水)다. 나무 등걸

에 앉아 다리를 토닥이며 고당봉을 바라본다. “아휴. 아직 한참 남았

잖아.”아직 까마득한 봉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한숨이 새어

나온다. 그러자 한 회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한다. “산꼭대기에 오르

는것을목표로하면금방지쳐요. 천천히오르면서나뭇잎도만지고

계곡물에 손도 담그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산에 왔구나’하고 느끼

죠. 그게등산의참맛이에요.”

말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자 힘이 솟는다. 다시 산

을 오른다. 산성까지 원만하던 산길이 금정산성을 기점으로 조금씩

가팔라진다. 발걸음은 더디지만 오히려 몸은 가볍다. 하지만 김순현

(68) 할머니의 가방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진다. 등산객들이

버리고간물병이며쓰레기를주워서가방에담기때문이다. 

“버린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워야지. 산에 오는 사람들이 산

을아껴야더오래산을볼수있잖아요.”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마창불교산악회, 원주불교산악회, 대경불

교산악회를 비롯해 전국지역산악회 회원들이 산행을 시작했다. 고

당봉에 올라 금샘을 거쳐 다시 범어사로 돌아오기까지 누구 한 명

다치지 않고무사히 산행이 끝났다. 범어사 공양간에서 먹는비빔밥

한그릇에산행의피로가풀린다. 

오후 2시, 본행사인 제10차 전국불교 산악인대회가 시작됐

다. 법회에는전국불교산악인회명예총재인조계종포교원장혜총스

님과범어사주지대성스님, 대회장양춘동총재, 조계종중앙신도회

김의정회장, 부산불교신도회홍병수회장등2000여명이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주불교대학산악회와 밀양불교산악회, 대전중

앙불교산악회가 새로 가입했다. 이로써 지역 단위산악회는 총 41개

가됐다. 또한김춘식이사가조계종총무원장상을받은것을비롯해

산악인회를 이끌어 오는데 노력해 온 강갑균(수석부총재) 지우하(부

총재) 김만국(제주지부장) 정대석(광주불교산악회 사무국장)씨가 포

교원장상을받았다. 

혜총스님은법문을 통해“그저산이좋아등산하는것이아닌, 진

정자연을부처님으로여기면서하나가된다면산을통해큰깨달음

을얻고참다운불자로서생활할수있을것”이라며불자산악인들을

독려했다.

법회를마치며2000여불자산악인들이낭독한발원문에는진정한

불자로, 진정한 산악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 금정산

자락에울린이들의음성은더큰메아리가되어퍼져나갈것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

고존중하며자연을보존하고살리는산악인이되겠습니다.”

부산/글=여수령기자∙사진=박재완기자

2000여 불자 산악인 금정산 등정 후 법회

제주∙밀양∙대전 새로 가입, 총 41개 단체

“생명 아끼는 산악인될 것”발원문 낭독도

“산행(山行)이 곧 수행(修行)입니다.”

6월 10일 부산 금정산에서 열린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

회에 참가한 성남불교산악회 회원들이 금정산성에 도착해

함박웃음을 터뜨렸다.(사진 맨 위) 산행을 하는 불자 산악인

들과(사진 위)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